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펄프제조 과정 중 Cooking 공정에서는 알칼리계의 증해제를 이용하여 나무로부터 Cellulose를 

분리하게 되며 이에 따라 증해제와 Lignin이 혼합된 부산물인 흑액(Black liquor)가 발생하게 된

다. 현재 국내에서는 연간 68만 TDS(Ton dry solid)의 흑액이 발생되며 연소시켜서 연료로서 사

용되고 있다. 한편 맥주 제조과정에서는 맥아를 분쇄하고 전분 등을 제거한 Lignin을 주성분으

로 한 맥주박이 수만톤 정도가 부산물로 발생되어 저급 사료로서 사용되고 있다. 본 연구에서는 

흑액에 포함된 Na2CO3 및 Na2SO4를 주성분으로 하는 알칼리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

활성화 조제로서 활용하여 흑액 자체의 Lignin을 주성분으로 하는 탄소와 맥주박의 Lignin 계 탄

소성분을 탄소화 및 활성화함으로서 활성탄을 제조하고자 하였다. 흑액/맥주박 혼합물을 불활

성분위기에서 열처리하고 물로 세척한 후 건조하여 활성탄을 제조하였다. 제조된 활성탄은 질

소 등온흡착방법에 의하여 비표면적 및 세공분포 등을 측정하여 평가하였다. 그 결과 추가적인 

물리적 활성화 공정을 거치지 않고 비표면적 900m2/g 이상의 활성탄 제조가 가능하였다. 세공

특성은 일반적인 화학활성화에 의하여 제조된 활성탄과 유사한 95% 이상이 20Å 이하의 

Micropore를 나타내었으며 20~500Å 정도의 세공경을 갖는 Mesopore 및 500Å 이상의 세공

경을 갖는 Macropore의 비중은 5% 이내를 나타내었다.  


